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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7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     (4) 물세탁할 수 없는 마 와이셔츠

☐ 물세탁할 수 없는 마 와이셔츠 

∘ 드레스 셔츠 소매 일부와 깃 부분이 핑크로 변색되어 있음. 착용하고 나서 2번째  

세탁으로 변색이 일어남. 

해설)

∘ 마 제품은 일반적으로 반응염료, 직접염료, 배트염료 등으로 염색되지만, 염색 견

뢰도가 낮아 얼룩이 발생되기 쉬운 것이 마 소재의 특징이기도 함.

∘ 해당 사고품의 경우는 소매, 옷깃 주위와 땀이나 피지 등의 분비물과 접촉되기 

쉬운 부분에 발생되고 있는 것, 또 마소재의 높은 흡습성에 의한 성질로부터 땀 

성분을 흡수해 남색계 염료의 분해에 의해서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

(땀 견뢰도). 

 

∘ 땀에 포함된 아미노산은 블랙라이트에 의한 조사(照射)에 의해서 형광을 발하는 

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찰로 부분적인 형광을 볼 수 있었음. 또, 염색 견뢰

도에 대해서 백포(白布)로 습윤마찰을 한 경우 남색계통의 색이 이염되었음.      



KOTITI Webzine  TS 기술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ol.14 No.20

KOTITI 연구개발본부 정보교육지원팀 2

 

∘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본 제품은 땀을 흡수한 상태로 착용에 의한 마찰을 받으면 

이염이 발생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음(습마찰 견뢰도). 따라서 습마찰에 약하

기 때문에 물세탁을 했을 때 다량의 염료가 용해되기 쉬워 드라이클리닝을 하지 

않을 수 없지만, 이 경우에 땀 성분 등의 수용성 오염은 제거되지 않고 잔류하여  

염료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됨. 

∘ 셔츠는 본래 내의 다음으로 피부접촉이 많아 흡한성이 높은 의류가 바람직하기  

때문에 본 제품과 같이 물세탁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음. 

∘ 건조한 기후의 나라에서 수입한 제품의 경우, 상품기획 단계에서 고온다습한 환

경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수입의류인 경우 고온다습하고 땀이 나기 쉬

운 기후환경에도 적합한지를 고려해야 함.  

  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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